
September 2020  130  I   

수원 화성은 조선왕조 제22대 정조대왕이 세자에 책봉됐으나 당쟁

에 휘말려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한 아버지 

사도세자의 능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조선 최대의 명당인 수원 화

산으로 천봉하고 화산 부근에 있던 읍치를 수원 팔달산 아래 지금

의 위치로 옮기면서 축성됐다.

수원 화성은 조선시대 수원의 도심 전체를 둘러싼 전체 길이 5.4㎞

가량의 읍성 형태 성곽이다.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인

근으로 옮기고 현륭원이라 이름 지은 후 다산 정약용에게 설계를 

명령했다.

화성 성곽은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이어지며 들쭉날쭉 지어졌다. 

화성의 건축 과정을 기록한 비석 ‘화성기적비’에는 “봄의 버들잎 같

은 모양으로 지었다”고 기록돼 있다. 팔달산 아래에 유천 즉, 버들 

개천이라는 지명이 있었는데 정조도 “성벽을 세 번 구부리고 세 번 

꺾으면 이름처럼 ‘내 천’자 모양이 됐다”고 평가했다.

중간에 설치된 ‘방어시설’이 수원 화성을 기존의 읍성이나 성곽과

는 확연히 달라지게 했다. 일반적인 읍성은 야트막한 담장이 이어

질 뿐 별다른 방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. 이와 달리 화성은 100

ｍ 간격으로 방어시설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포함

하고 있었다. 화성의 방어시설은 모두 48개소로 문·대·돈·누 등으

로 크게 나뉜다. 성벽에 접근하는 적군을 공격하도록 튀어나온 치

성(雉城), 군사가 머무르며 기거하는 포사(鋪舍)도 있다. 이처럼 다

양한 방어시설을 갖춘 성곽은 우리나라에서 수원 화성이 유일하다.

성문은 동서남북 4개가 있다. 동문은 창룡문, 서문은 화서문, 남문

은 팔달문, 북문은 장안문이라 이름 지었다. 성문 밖에는 옹성, 즉 

항아리같이 둥근 성벽을 둘러서 외적이 대포나 무기로 성문을 직

접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. 그중에서 북문과 남문은 옹성에도 

문을 내 출입을 쉽게 만들었다. 한양에서 수원을 지나 남쪽으로 내

려가는 도로망을 중시한 결과다. 대신에 성문 양쪽에 대칭으로 적

대를 쌓고 뜨거운 물과 기름을 부을 수 있는 홈을 파서 방어력을 높

였다.

수원 화성은 석재, 목재, 벽돌이 함께 쓰여 독특한 건축물이 탄생했

고, 과거부터 이어지던 전통의 기술을 한층 개선해 적용했다. 또 중

국과 서양 등 해외의 기술을 도입하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

것으로 소화했고, 전쟁 대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해 하천을 

준설하고 상업 활성화를 위해 도로망을 확충하는 등 종합적인 의

도가 하나로 합쳐졌다.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도 

이러한 혁신성을 인정받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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